
21-90: 한한 사람사람
hdhstudy.com/1968/21-90-%ed%95%9c-%ec%82%ac%eb%9e%8c/

한 사람
1968.11.10 (일), 한국 전본부교회

21-90
한 사람
[말씀 요지]

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이 필요했다. 하늘을 대표하고 시대를 대표하는 그 한 사람. 아무리 위대한 사람을 소망하여
도 현실에 나타난 한 사람의 가치를 몰라서는 안 된다.

현실의 한 사람을 귀하게 알면 과거를 이루고 미래를 이룰 수 있다.

우리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. 과거를 대표하고 미래를 대표하지 않고는 목적을 향하여 가도 소용이 없
다. 목적지에 가도 안 된다. 상속은 명령을 받고 가는 자리에서는 안 된다.

여러분은 없어서는 안 될 한 사람으로 출발하였다. 과거에는 핍박받는 자리에서 뒤를 돌아볼 수 없고 미래를 내다볼
수 없는 자리에서 나왔다. 과거와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떠나 있으면 아무리 걸어가도 가치가 없다. 주체성을 갖
춘 현실적인 자아를 갖추어야 한다.

역사적인 하나님과 인연을 맺은 현실적인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. 개성진리체는 우주사적인 현실의 초점과 같
다.

성인 현철들이 대개 비참한 길을 갔다. 전체를 끌고 가자니 비참한 길을 안 갈 수 없었다.

뜻은 전진한다. 여기서 여러분이 영원을 대신한 한 개체로 설 수 있겠는가? 전진하지 않으면 결정한 기준을 잃어버린
다. 뜻을 생각하면 길다는 느낌이 없다.

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과거의 일도 오늘의 일, 미래의 일도 오늘의 일로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에 있다. 즉, 과
거 미래를 현실적으로 인연맺고 있느냐 안 맺고 있느냐에 있다. 과거가 아무리 강하고 담대했어도 현실이 아무것도
아니면 오히려 과거가 사탄의 참소 조건이 된다. 현실로써 결정된다. 현실이 과거와 미래보다도 더 크지 않으면 안 된
다. `그럭저럭 끼워 가지’하면 안 된다. 그들이 다 없어질 때가 있다.

살았다 하는 것은 죽었다 할 수 있는 고비를 통과하고 나서다. 아무리 피곤해도 중요한 책임을 짊어진 자리에서는 쓰
러질 수 없다. 현실의 중요한 신념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이 미래의 주인공이 된다.

한 사람을 찾는 데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고 현실의 한 사람이다. 자기 멋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. 언제나 조심해야
된다. 최후의 자리는 언제나 내가 넘어야 한다.

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추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.

사람은 의욕이 있어야 한다. 일을 할 때도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하고, 오늘보다 내일, 내일보다 모레에 더 많이 해야
겠다는 의욕이 있어야 한다. 그래야 발전할 수 있다. 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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